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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록 >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혼란 속에서 대표적 갈등 관계를 형성한 미국과 중국의 국제방송 뉴스에 반영
된 국가이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양국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잡아야 하는 한국의 국제방송 뉴스에는 어떤 국가
이미지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한․미․중 3개국 국제방송의 COVID-19 뉴스가 어떤 프레임으로 뉴스
를 발신하며 그 뉴스에 국가이미지가 반영되었는지를 토픽모델링과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하였다. 미국의 Voice of America, 
중국의 CGTN, 그리고 한국 arirang News 등 3개 유튜브 채널에서 COVID-19 뉴스 데이터 총 3,575건을 수집하여 토픽모
델링 기법인 렉시맨서(Leximancer)를 활용하여 뉴스 주제를 분석하고 프레임을 도출하였다. Voice of America의 프레임은 
‘팬데믹 봉쇄와 경제 위기(pandemic lockdown and economic crisis)’, CGTN은 ‘중국의 코로나바이러스 통제와 백신외교
(China’s coronavirus-control and vaccine diplomacy’, 그리고 arirang News의 프레임은 ‘코로나바이러스 통계와 정부의 
조치(coronavirus percent and government measures)’로 나타났다.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를 가지고 공공외교 전문가 심
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중국의 CGTN은 국가이미지 제고 목적을 선명하게 추진하였고 한국의 arirang News도 의도된 국가이
미지를 반영하였으나, 미국의 VOA 뉴스에는 의도된 국가이미지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이라는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국제방송의 유튜브 뉴스를 분석하여 국가별로 미디어외교의 접근 방식이 다름을 실증적으
로 확인했다. 강대국 국제방송과 견주어 중견국 한국의 국제방송 뉴스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미디어외교의 현황을 진단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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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9년 12월 말 최초 발견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은 전 세계를 휩쓸며 확진자 6억 8천 

명과 사망자 687만 명을 남기고, 2023년 5월에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이 해제되었다. 21세기 초

유의 감염병으로 인해 사회, 경제,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으며 국제관계가 경색되고 

글로벌 리더 국가들의 이미지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2020년 COVID-19 발생 초기에 중국은 여러 국가들로부터 질병의 확산 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

지 않아 비난을 받았으며(Verma, 2020), 대규모 인명 피해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자 서구를 중

심으로 중국과 중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 되었다(강수정, 2020). 국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중국은 일사불란한 봉쇄와 폐쇄 조치 등 강력한 통제로 COVID-19 확산을 억제하였고 자국의 경제가 

되살아나자 ‘바이러스 발생과 은폐 의혹, 언론통제 등으로 손상된 국가이미지와 명성을 복구하는 데 

힘을 쏟으며 위기 속에서 소프트 파워를 과시하는 모습이 나타났다’(Financial Times, 2020.3.25.).

반면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적인 팬데믹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는데 집중하며(Jaworsky, & 

Qiaoan, 2021) COVID-19에 대한 늦은 대응으로 세계 최고의 확진자 수를 기록하였다. 2020년 9월 발표

된 퓨리처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13개국에서 실시된 조사에서 응답자의 15%만이 

미국이 코로나19를 잘 대응했다고 평가해 미국의 글로벌 이미지가 크게 하락하였다(Wike, R. et al., 

2020).

오늘날 국제관계에서 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은 국제적으로 자국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

력과 자원을 투자한다(Averaham, & Ketter, 2008). 국가 이미지는 복잡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형

성되며 이 과정에서 신문, 라디오,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뉴스 보도가 국가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Kunczik, 1990). 뉴스는 다른 매체보다 공신력 있는 매체로 대중은 뉴스를 신뢰(차희원 

외, 2013)하고 그 결과 뉴스 정보는 한 국가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이병종, 

2012).

공공외교의 한 요소로서 국제방송은 자국의 관점과 가치를 국내외 다수 공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미디어 공공외교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이에스더, 2016). 미국 

Voice of America, 영국 BBC World, 프랑스 France 24를 비롯하여 중국 CGTN, 러시아 RT 등 국제 열강

들은 24시간 영어 뉴스 채널을 중심으로 미디어외교를 활성화하는 한편,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공공외교를 수행한다.

본 연구는 COVID-19이 대유행하는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국제방송은 어떤 뉴스를 통해 자국의 이

미지를 관리하고 있는지에 주목하였다. 미디어외교 관점에서 탐색할 수 있는 COVID-19 뉴스에 관한 

연구는 주로 중국 미디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CCTV, CGTN 등 중국 국영매체의 페이스북 게시글

은 긍정적인 스토리에 집중되어 중국 공산당의 코로나 바이러스 내러티브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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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Molter, & DiResta, 2020), 중국 CGTN 기사에서 이용자 반응이 높았던 뉴스 주제는 자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칭찬하며 바이러스 근원지 음모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제시하였다(Bright, et al., 2020). 중

국 영자신문 Global Times Editor(GTE)를 대상으로 한 COVID-19 프레임 연구(Liu, Y., & Li, D. 2023)는 

GTE가 친중적이며 반미․반서방의 입장을 취했음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중국 미디어의 COVID-19 뉴

스에 관한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COVID-19 발생 초기에 중국과 극심한 대립 양상을 보인 미국의 국

제방송 뉴스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코로나 방역 모범국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한국의 영어 

뉴스에 대한 연구 또한 발견하기 어려웠다.

COVID-19 팬데믹으로 기존의 국제사회 질서가 변하고 초강대국에 대한 고정관념에 변화가 일어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국제방송이 어떤 뉴스를 통해 자국의 이미지를 투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강대국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잡아야 하는 대한민국의 뉴스는 어떠한지 탐색하는 것은 시기적절하

며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팬데믹으로 국제사회에서 강대국들에 대한 이미지에 변화가 일어난 시

기에 대표적인 갈등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 국제방송의 COVID-19 뉴스에 나

타난 국가이미지를 비교하는 것이다. COVID-19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국제방송 뉴스를 비교 분

석함으로써 국가별 미디어외교 실천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미국과 중국의 국제방송 

뉴스와 견주어 한국의 국제방송 뉴스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미디어외교의 현 주소를 진단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1) 미디어외교와 국제방송

공공외교의 핵심 개념은 외국인들과 그들 정부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케

이션(Malone, 1985., p.199)이다. 포트너(Fortner, 1994)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언론 기사의 사건, 인물, 합

의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노력을 공공외교”라고 규명했다(Fortner, 1994 : p.35). 이 개념은 “한 주권 

국가가 국익을 증진하고 외교 정책 목표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청중들에게 알리고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른 나라의 대중들과 의사 소통하는 투명한 수단”이라는 의미로 통용된다

(정호윤, 2021). 전통적으로 미디어는 공공외교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미디어를 통한 공

공외교(mediated public diplomacy)는 국제방송, 라디오, 신문, 광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프레이밍(framing)과 의제 형성(agenda setting)을 하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일컬어질 만큼 미디어의 

중요성이 높아졌다(Albishri, O.,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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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외교에서 핵심 행위자인 국제방송은 자국의 관점과 가치를 국내외 다수 공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공공외교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Lim, 2017). 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은 라디오 국제방송을 주요 무기로 채택해 자국의 이념을 세계에 전파했다. 미국 정부는 

1947년 자유와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러시아어로 소련 주민들에게 Voice of America를 

방송 개시하였고, 소련은 Radio Moscow라는 영어 국제방송을 통해 미국을 대상으로 이념 전쟁을 펼쳤

다. 동유럽에서 공산주의가 붕괴되는 데 미국의 라디오 방송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견해들이 있으

며, 미국은 여전히 국제방송이 미디어외교의 중요한 책략이라고 간주한다(EBO, 1996).

걸프전(1990~91)이후 미국의 CNN은 지구촌 전체를 관통하는 진정한 의미의 국제방송이 되며 그 영

향력이 부상하면서 BBC World News 등 국제적인 영어TV 채널이 대거 등장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디지털 위성방송이 증가하자 일부 국가가 누리던 정보의 독과첨 체제가 변화하며 카타르의 재정적 지

원으로 Al Jazeera와 중국의 영어 국제방송인 CCTV-9 등이 출범했다(김성해 외, 2011). 한국은 세계 공

용어인 영어를 통해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기 위한 최초의 해외위성방송으로 1999년에 arirang TV 

World를 개국하였다.

미디어외교는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9.11 테러는 공공외교가 국가의 안보

와도 직결된 문제이며 최강국인 미국에게도 적극적인 공공외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사

건이었다(McHale, 2009; Snow, 2013 : 최지선, 2020 재인용). 미국은 2004년에 아랍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후원할 목적으로 아랍어 방송 Al hurra를 론칭하였다(El-Nawawy, 2006). VOA

는 미국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정부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보도만 하는 것은 아니다. 

1976년 미국 의회와 VOA 운영진이 해외 청취자들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VOA에게 분명한 편집 

권한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이래 VOA의 편집 방향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언론인들을 보호하고 미

국의 대외 정책 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최고의 전문 방송 언론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

다(Voice of America 2020, Nov 01).

한편, 중국의 공공외교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현상은 2000년대 후반에 등장한 ‘미디어 이니셔티브

(Media Initiative)’이다. 중국 정부는 2009년 중국 미디어의 세계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90억 달러에 달

하는 예산을 CCTV, China Radio International, Xinhua News Agency 등에 책정하고 대외 선전을 강화하였

다(Thussu, De Burgh, & Shi, 2018). 중국 CCTV는 BBC World News와 CNN International에 필적할 만한 24

시간 영어 뉴스 채널을 목표로 2010년 4월 CCTV News를 출범시켰다. 이후 2012년, 케냐의 나이로비와 

미국의 워싱턴DC에 방송센터를 개설하여 CCTV Africa와 CCTV America 채널을 론칭하는 등 미디어외

교 전략을 강화하였다(이에스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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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VID-19 이후 국가 이미지 변화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혼란이 발생하자 글

로벌 리더 국가들의 이미지에도 변화가 생겼다. 국가 브랜드 차원에서 이미지에 손상을 입은 국가는 

중국, 이탈리아, 미국 등이지만 대표적인 국가는 중국이다(전종우, 2021). 세계 경제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자 일부 국가는 ‘중국 배상론’을 거론하며 국제적으로 반중 정서가 고조되었고, 반중 감정이 증

가하자 중국에 사는 시민들, 해외 거주자, 중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인종차별과 폭력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Verma, 2020).

시진핑 국가주석은 COVID-19 초기 진압으로 손상된 경제가 되살아나자 바이러스 발생과 은폐 의

혹, 언론통제 등으로 손상된 국가이미지와 명성을 복구하는데 안간힘을 쏟았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미국의 전유물 같았던 재해 외교, 공공외교를 활발히 전개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을 전후로 중국의 외

교관들은 국익 보호와 해외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상대국과의 대립을 불사하면서 인터넷과 언론매

체를 활용해 중국의 의도를 강요하는 ‘늑대전사외교’(Wolf Warrior Diplomacy)를 펼쳤는데, 이런 방식은 

“중국 내 지지층 결집에 득이 됐을지 몰라도 주변국들의 신뢰 저하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Onnis, 2022).

중국은 마스크와 살균제 등 중요한 의학품을 해외에 수출하며 COVID-19의 세계적 확산 중에 중요

한 역할을 하였으나, 의료품 보급이 중국 국영 매체에 의한 선전 캠페인으로 바뀌면서 정치적 목적에 

대한 의문이 제기(Fuchs et al., 2020)되었다. 이처럼, COVID-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중국의 생

색내기와 체제 우월성 선전, 다른 체제에 대한 폄하로 국제사회의 반중 정서가 고조되었다(문인철, 

2020).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COVID-19의 대응에 실패하였다(이규창, 2020). 세계 13개 선진 

국가를 대상으로 한 미국에 대한 이미지와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평가 조사에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

는 20년 사이(20000~2020)에 가장 하락했으며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연맹(EU), 중국과 비교

해서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가장 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Wike, Fetterolf, & Mordecai, 2020). 미국은 

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하기 보다는 중국을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WHO의 중국 편향과 COVID-19 확산 책임을 주장하며 자금지원 일시 중

단을 결정하고,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중국의 코로나 책임론을 내세우며 법안을 발의하는 등 ‘중국 때

리기’에 나섰다(Jaworsky, & Qiaoan, 2021).

 한편, 한국은 COVID-19 확산 초기 대량감염에도 불구하고, WHO가 제안한 대량 검사, 정보공개 

등 지침을 모범적으로 실행하며 국가적 봉쇄 없이 코로나 대응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전봉근, 2020). 이후 한국의 방역 모델은 COVID-19 표준 대응 모델로 전 세계에 

알려졌으며, 많은 외신들이 한국의 COVID-19 대응이 세계적인 모델이 된다는 호평을 하였다.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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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권고 조치가 내려진 후 서구권 여러 국가에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난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

은 질서 있고 안정된 모습을 보여, COVID-19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한지원, 김영욱, 2021). 한국의 바이러스 방역 전략에 대해 ‘K-방역’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한국 

정부는 이 방역 모델을 ‘K-방역 모델로’ 브랜딩하여 방역을 통한 공공외교를 추진하였다(Schwak, 2021, 

3, 11 : 이정엽, 2021 재인용).

3) 토픽모델링과 뉴스

최근 다수의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의 텍스트 데이터를 자연어 처리와 형

태소 분석 기술에 기반하여 정제하고 유용한 단어를 추출해 빈도수와 맥락(context) 수준의 관계를 도

출함으로써 유의미한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이다(정근하, 2011). 텍스트에서 추출한 유용한 정보들을 효

과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거시적 관점에서 텍스트 맥락을 기반으로 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Liu, Liang, & Wishart, 2015). 설문조사 혹은 전문가 조사와 같은 기존의 연구 방법에서 벗어나 연구 영

역에서 생산된 텍스트 자체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객관적인 연구 프로세스를 통해 효율적으로 연구 주

제를 탐색할 수 있는 것이다(정효정, 2016).

텍스트 마이닝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토픽모델링이다. 토픽모델링은 구조화되지 

않은 방대한 문헌 집단에서 사건, 사고, 이슈 등의 핵심 주제를 찾아내기 위한 자연어 처리(NLP) 알고

리즘이다. 한 문건 내에 동시에 출현하는 단어들과 의미들의 집합적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특정 

사회현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핵심 주제 즉, 이슈의 동향이나 패턴을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효

과적이다(박자현, 송민, 2013).

토픽모델링은 텍스트의 양이 방대한 뉴스 기사 분석에 많이 활용된다. 보도기사의 양이 매우 방대

하고 관련 현안이나 쟁점들 또한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토픽모델링을 활용할 경우 핵심 

주제들 및 각 핵심 주제들의 연계성 및 함의를 쉽게 그룹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별 문건에서 

반복 혹은 강조된 핵심 주제들의 분포도를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정원준, 2021). 또

한, 다른 빅데이터 기법과 달리 공시적 차원에서 이슈 프레임을 도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통시적

(diachronic) 차원에서 시계열 분석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OVID-19 관련 토픽모델링 연구는 내용분석과 감성분석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COVID-19 

확산 초기에 페이스북상에서 독일의 대안 뉴스 매체에 대한 컴퓨터 기반 내용분석을 실시한 연구

(Boherg, et al., 2020)는 대안 뉴스 매체들이 대놓고 가짜 뉴스를 확산하지는 않으나 대체적으로 공공연

하게 체제 비판적인 메시지를 공유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COVID-19 이전과 이후의 항공사와 직원 관

련 언론사 뉴스 기사를 토픽모델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김정오, 권충훈, 2020)는 코로나 발생 후에 항

공업계 종사자에게 급격한 환경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그밖에 코로나바이러스 19 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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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헤드라인에 드러난 정서와 감정에 대한 연구(Aslam et al., 2020),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novel 

coronavirus)와 우한 바이러스(Wuhan virus) 동영상의 유용한 정보 비교연구(Khatri, et. al, 2020) 등 토픽모

델링 방식을 채택한 연구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한편, COVID-19 발생 후 미디어외교 채널의 뉴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서구권 학자들에 의해 이루

어졌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이 발간한 연구(Molter & Diresta, 2020)는 중국 국영 매체들(CCTV, 

CGTN, CGTN America 등)의 페이스북 게시글의 33% 이상이 COVID-19 주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긍정

적인 스토리 공유에 집중하여 중국 공산당의 코로나 바이러스 내러티브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

다. 중국, 이란, 러시아 등에서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매체들의 뉴스 기사를 분석한 연구(Bright et. 

al, 2020)는 이용자 반응이 높은 뉴스 주제가 자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칭찬하며, 바이러스 근원지에 대

한 음모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종합하면, 미국과 영국 등 서구권 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CGTN을 비롯한 중국의 국영 매체들이 중국 공산당의 코로나바이러스 내러티브를 대변하며 

자국의 리더십을 칭찬하며 민주진영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미디어의 COVID-19 뉴스에 관한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COVID-19 발발 초기에 중국과 극심한 

대립 양상을 보인 미국의 국제방송 뉴스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한, 대한민국이 코로나 

방역 모범국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한국 국제방송의 COVID-19 뉴스 연구 또한 발견하기 어

려웠다. COVID-19 팬데믹으로 기존의 국제사회 질서가 변하고 초강대국에 대한 고정관념에 변화가 일

어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국제방송 뉴스가 어떤 뉴스를 방송하고 있는지 그리고 양강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잡아야 하는 대한민국의 뉴스는 어떠한지 비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했다.

<연구문제 1> 한․미․중 국제방송의 COVID-19 뉴스는 어떤 주제로 구성되었는가?

4) 뉴스 프레임과 국가 이미지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이 처음으로 제시한 프레임 이론은 사람이 외부 세계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과

정에서 프레임이 주변 환경의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감지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도구라는 것이다 

(Goffman, 1974)이다. 터크먼(Tuchman, 1978)은 언론 분석에서 프레임을 인용하여 언론 보도를 세상의 

창으로 비유하면서 창의 모양, 크기, 위치 등의 요소가 사람들이 보는 풍경에 영향을 미치듯이 언론사

가 현실에 대한 취재, 가공, 편집 등의 구성이라는 틀(frame)에 맞춰 현실을 이해하고 해석한다고 주장

하였다. 뉴스를 현실 구성적 시각에서 연구한 학자들은 뉴스의 생산과정을 하나의 사회적 구성으로 

보고 뉴스를 미디어 종사자와 조직의 특성에 따라 경험적으로 형성된 프레임에서 새롭게 재구성된 현

실로 보았다(Gitlin, 1979; Adoni, & Cohen, & Mane, 1984).

국제 뉴스는 프레이밍(framing)과 의제설정(agenda setting) 기능을 통해 특정 국가의 이미지 형성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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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친다(Kiousis, & Wu, 2008; Zhang, & Meadows III, 2012). 매스 미디어가 보도 대상의 어떤 특정 

속성을 강조하고 다른 속성을 무시하는 프레임을 구성함으로써 공중들이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Kiousis & Wu, 2008, p. 59).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 국제사건을 직접적

으로 접할 수 없기 때문에 뉴스 보도는 사람들이 국제 사회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매체이며, 

전달자의 역할을 담당한다(김동윤 외, 2016). 즉, 국제뉴스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미지를 형

성시킬 수 있고 다른 국가의 이미지도 국내로 수용하면서 형성시킬 수 있는 것이다.

국가이미지와 관련된 국제뉴스 보도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부터 국제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주로 

이뤄졌다. 국제 뉴스는 뉴스 취재원이나 취재 경로가 국내 뉴스에 비해 제한되어 있고, 자신들의 고정

관념을 반영한 특정 프레임에 맞게 보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언론이 왜곡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는 국민들의 외국에 대한 이미지는 왜곡된 태

도를 형성할 수 있다(신호창, 2003). 선행연구(김성해 외, 2011; 노형신 외, 2012)에서는 국가이미지를 

형성하는 데는 국제 뉴스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국민성, 생산품, 개인적 경험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동하지만 국제 뉴스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보았다. 

매스미디어 중에서도 특히 CNN, BBC,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등과 같은 국제적인 방송과 신

문은 그 신뢰성과 영향력 때문에 특정 국가의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Kunczik, 1996, p.129: 

Chang, Lee, Nam, & Kim, 2009). 제인과 위너(Jain, &, Winner, 2013)는 긍정적인 언론 보도가 국가 이미

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완타와 통료들(Wanta, et al., 2004)은 부정적인 국제 뉴스가 해당 국가

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긴밀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 이처럼 국제 뉴

스가 국가이미지에 미치는 막중한 영향력 때문에 세계 각국 정부는 국제 뉴스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

고 있다(이희성, 2015).

해외 언론에 비춰진 한국의 국가이미지에 대한 연구들(이병국, 1984 ; 김진건, 1990 ; 이병종, 2010)

은 대부분 미국 언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미국 언론에 나타난 시대별 한국의 이미지는 1950년대

부터 1960년대는 한국전쟁이 국가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으며(김진건, 1990), 1970년대는 

유신체제의 권위적인 정부와 남북한 갈등 등 여전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묘사되었고(이병국, 

1984), 1990년대는 경제 중심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화하고 2000년대에 들어서 한일월드컵 개최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통해 국가 이미지가 점차 긍정적으로 나타났다(이병종, 2010). 

본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제사회에서 강대국들에 대한 이미지에 변화가 일어난 시기에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의 국제방송 뉴스의 프레임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

구문제를 도출했다.

<연구문제 2> 한․미․중 국제방송의 COVID-19 뉴스에서 발견된 프레임의 국가 간 차이는 어떠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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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으로 토픽모델링과 심층면접을 채택하였다. 텍스트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로 텍스트 

마이닝 툴을 이용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토픽모델링이다

(Popping, 2000). 지난 20년간 5가지 토픽모델링 기술로 잠재의미분석(LSA), 확률론적 잠재의미분석

(PSLA),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비음의 행렬 인수 분해(NNMF), 그리고 렉시맨서(Leximancer)가 도입되

었다(Gottfried, A. et al, 2021). 2000년대 초반에 호주에서 개발된 렉시맨서는 AI 기반의 데이터 수집 도

구로 자연어 텍스트 데이터의 크고 복잡한 말뭉치(corpus)를 신속하게 시각화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해준

다(Rooney, 2005). 수동 코딩과 달리 통계 도구는 텍스트 데이터를 스캔하여 개념과 주제를 자동으로 

식별하여(Crechley et al., 2010), 대용량 데이터의 질적 텍스트를 분석하는 미디어 분야에서 온라인 콘텐

츠 분석에 빈번하게 사용된다(Stockwell. et al., 2009).

연구 1 ‘한미중 국제방송의 COVID-19 뉴스 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렉시맨서 4.5를 활용하여 주요 

개념과 개념 지도(concept map)를 도출하고 개념의 개별 빈도, 개념 간 동시발생 빈도와 동시발생 연결

성을 분석하였다. 동시에 발생하는 개념들의 군집은 렉시맨서에 의해 ’테마(theme)’로 분류된다. 테마는 

그 중요성에 따라 열 지도화(heat mapping)되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자동화된 토픽모델링의 한계는 미리 정의된 주제 구조에 따라 텍스트를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렉

시맨서에서 프레임 분석은 자동화된 내용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개념과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프레임

을 도출해 내는 귀납적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출판 플랫폼이 디지털 뉴스

의 당파적 프레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Zhang, Y. et al., 2022)는 렉시맨서의 태깅 기능을 사용하

여 ‘지역(loca)’ 프레임과 ‘전국(national)’ 프레임을 도출하였다. 이란 지도자들의 갈등 프레임을 분석한 

연구 또한 렉시맨서의 태깅 옵션을 활용하여 ‘평화’ 프레임과 ‘갈등’ 프레임을 도출하였다. 

프레임을 도출한 선행연구의 방식대로 렉시맨서의 태깅 옵션을 사용하여 연구 2 ‘한미중 국제방송

의 COVID-19 뉴스 프레임의 국가 간 차이’를 연구하였다. 3개 채널 뉴스 텍스트 파일을 태깅하여 12

개 주제를 도출한 후, 각 채널에서 동시발생률이 높은 개념을 도출하고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 

분석을 종합하여 뉴스 프레임을 도출하였다. 각 프레임을 구성하는 개념과 동시출현하는 개념들을 세

부적으로 탐색하여 국가 간 프레임 차이를 제시하였다.

연구자가 토픽모델링으로 뉴스 프레임을 도출한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국가 이미지 반영

에 대한 해석의 심층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심층 인터뷰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사

료되었다. 따라서, 공공외교 분야에서 실무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공공외교 전문가 4인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렉시맨서를 이용한 텍스트 데이터 분석, 그리

고 심층면접을 종합한 본 연구의 최종 연구절차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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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절차>

1) 분석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본 연구의 대상으로 미국, 중국, 한국 3개국 국제방송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선정하였다. 영상 

아카이브로 시작해 종합 콘텐츠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유튜브에는 개인들이 제작한 영상 이외에도 전

문뉴스 미디어가 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용자들은 다양한 이슈의 콘텐츠와 정보를 이용할 수 있

다. 유튜브를 통한 뉴스 소비가 증가하면서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용어가 부상하고 이미 뉴스 수용

자들이 유튜브에서 ‘저널리즘’을 소비하고 있다(정철운, 2019). 지상파와 종편 등 전통 미디어들은 자

신들의 플랫폼을 통해 보도한 뉴스를 유튜브를 통해 재방송할 뿐만 아니라, 서브 채널을 마련해 다양

한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생산해 내고 있다. 

기존에 위성방송을 통해 뉴스를 전송하던 국제방송사 또한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도 뉴

스를 서비스한다. <표 2>처럼 한미중 3개국 국제방송도 유튜브 뉴스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Voice of 

America(VOA)는 미국 최대의 국제 방송사로 약 2억 3,680만 명의 주간 시청자에게 40개 이상의 언어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한다. VOA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는 253만 명이고 총 조회수는 11억 4,179만이다. 

중국 글로벌 텔레비전 네트워크 CGTN 유튜브 채널은 2013년에 개설되었으며 구독자 301만 명, 총 조

회수는 20억을 넘겼다. 한국 Arirang News 채널은 2009년에 유튜브 서비스를 시작하여 구독자 63만, 총 

조회수 2억 8,576만이다. 본 연구를 위해 미국, 중국, 한국 3개국 국제방송의 유튜브 뉴스 채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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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뉴스 텍스트를 수집하였다.

중국에서 폐렴 환자 집단에 대해 최초 보고된 2019년 12월 31일부터 미국과 한국이 ‘위드코로나

(With Corona)’ 정책을 시작하고 중국에서 ‘제로코로나(Zero Corona)’ 정책이 완화된 2023년 1월 31일까

지 3년 1개월, 총 37개월을 대상으로 ‘coronavirus’ ‘COVID-19’, 그리고 ‘corona vaccine’을 검색어로 넣어 

동영상을 검색하였다. 검색된 동영상에서 뉴스 텍스트를 확보한 후 중복 기사를 제거하여, <표 2>와 

같이 총 3,575건의 뉴스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뉴스 텍스트에서 웹주소와 홍보 문구, 채널명 

등 뉴스 내용과 관계없이 반복되는 단어들을 제거하고 렉시맨서의 불용어 편집(Edit stopwords) 기능에 

저장된 관사, 전치사와 내용상 중요하지 않으나 발생 횟수가 높은 ‘including’ ‘during’, ‘amid’ 등을 추가

로 제거하여 데이터를 정제하였다.

국가 유튜브 채널명 채널 개설일 구독자수 총조회수

미국 Voice of America 2008년 3월 14일 255만 11억 4,947만 

중국 CGTN 2013년 1월 24일 300만 20억 2,443만 

한국 Arirang News 2009년 6월 22일  63만 2억 8,676만

<표 2> 한미중 국제방송 유튜브 뉴스 채널 현황 (2023.6.19. 기준)2) 연구 1 뉴스 주제 도출

 

연구 1 뉴스의 주제 도출을 위해 렉시맨서(Leximancer) 4.5를 사용하였다. 컴퓨터의 질적 내용 분석툴

로 잘 알려진 텍스트 분석 도구(Zhang, et al., 2022)인 렉시맨서는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텍스

트 구절 내의 의미를 분석하고 개념도를 그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 군집화하여 생성한다(Stepchenkova, 

et al., 2006). 렉시맨서에서 개념(concept)은 개별 단어로 형성되거나 또는 텍스트에서 함께 출현

(co-occurrence)하는 단어들의 배열이다. 예를 들어, ‘감사하다(thank)’는 개념은 ‘thank’ ‘dedication’ 

‘thankfully’라는 단어를 포함할 수 있다. 개념과 관련된 단어와 구는 얼마나 자주 해당 개념을 보유한 

문장에 출현하느냐를 토대로 가중치가 부여된다(Doerfel, 1998). 

VOA, CGTN, 그리고 Arirang News 채널별로 COVID-19 뉴스 텍스트에서 빈도수가 높은 개별 개념들

을 분석하고, 개념 간 동시출현(co-occurency) 빈도와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렉시맨서는 의미론적

(semantic) 추출과 관계론적(relational) 추출의 단계를 거쳐 개념 지도(concept map)를 제시하므로 개념들 

간의 관계성을 쉽게 탐색할 수 있다. 자동으로 분류된 개념들은 주요 주제와 내용으로 색인화되어 더 

높은 수준의 ‘테마(theme)’로 클러스터링된다. 테마는 그 중요성에 따라 열 지도화(heat mapping) 되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부터 빨간색, 주황색 등 무지개 스펙트럼 순서대로 표시된다. 테마 이름은 해당 테마

원 내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고 연결된 개념에서 가져온다. 3개 국제방송사의 뉴스 텍스트에서 도출된 

개념들 간의 의미 관계 연결성과 동시출현 빈도를 반영하여 각 채널의 뉴스 주제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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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2 뉴스 프레임 차이 분석

연구 1에서 도출한 COVID-19 뉴스 기사의 개념(concept)과 주제(topic)를 바탕으로 3개국 매체의 프레

임 차이를 연구하였다. 먼저, 매체 간 뉴스 주제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렉시맨서의 태깅 옵션(tagging 

option)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비교하려는 파일을 다른 폴더에 배치하는 것만으로 각 문서의 모든 문장

을 범주형 태그로 코딩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이다. 그 이후 태그를 개념지도(concept map)에 포함하여 

시각화된 차이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의미론적 맥락에서 두 개 혹은 그 이상 복수의 범주 간에 차별

적 분석을 수행하는데 유용하다(Leximancer Guide 4.5).

렉시맨서의 태깅 기능을 사용하여 프레임을 분석한 연구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중국에 대한 미국의 뉴스 보도를 분석한 연구(Zhang, & Trifiro, 2022)는 정치적 성향

이 다른 매체에 따라 프레이밍이 어떻게 달라는지를 보여준다. 유색인종의 죽음에 대해 보도하는 방

식을 비교분석한 연구(Koepke, et al., 2019)는 폴더 태깅 방식으로 지역 신문사와 전국 신문사가 기사 

구성에 사용하는 개념이 체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란 지도자들의 연설문 분석 연구 또

한 렉시맨서 태깅 기능을 사용하여 ‘평화’ 프레임과 ‘갈등’ 프레임을 도출하였다(Hacker, K., et al., 

2016).

선행연구에서 프레임을 도출한 방식을 적용하여 3개 국제방송 채널의 뉴스 텍스트를 Voice of 

America, CGTN, Arirang News 파일로 태깅하여 개념 지도를 도출하였다. 채널별로 12개의 주제를 도출

한 후, 3개 채널 뉴스의 개념 연결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주제 네트워크(Topical Network)를 분

석하였다. 3개 채널 뉴스 태그 주변에 근접해 있는 개념들을 탐색하여 각 채널의 뉴스 메시지가 어떤 

개념을 중심으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이후, 채널별 뉴스 데이터 파일에서 동시발생률

(co-occurency)이 높은 상위 10개 개념을 비교하여, 채널별로 뉴스에서 자주 언급된 개념을 확인하였다. 

3개 채널 뉴스 파일의 태그 설정, 동시발생률 개념 비교, 주제 네트워크(Topical Network) 분석, 사회 네

트워크(Social Network) 분석을 종합하여 각 채널의 뉴스 프레임을 도출하고 프레임을 구성하는 개념과 

동시 출현하는 개념들을 세부적으로 탐색하여 국가 간 프레임 차이를 분석하였다. 

4) 심층 면접(In-depth interview)

토픽 델링으로 연구문제 1과 2의 결과를 도출한 후 데이터 분석의 신뢰 및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외교 학계와 미디어 전문가로부터 연구 결과를 재검토하는 작업(유승철 외, 2022)을 진행하였다, 

미국, 중국, 한국 3개국 뉴스의 프레임 차이를 검증하고, 3개국 뉴스에 반영된 국가 이미지를 중심으

로 국제방송의 국가별 특성을 탐색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 방식을 활용하

여 면대면 심층면접(Corbin, et al., 2014)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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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발생 후 3년간 미․중․한 3개국 국제방송이 세계 청중을 대상으로 발신한 영어 뉴스에

서 차별적으로 드러난 주제와 뉴스 프레임이 타당한지, 도출된 프레임에 해당국의 국가 이미지가 반

영되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2023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 사이, 2회에 걸쳐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인터뷰 대상자는 미국 방송사 기자 경력을 가진 국제대학원 교수, 미국 통신사 기자로 근무한 커

뮤니케이션 전공 교수, 공공외교 전담 기관 현장 경력을 쌓은 교수, 그리고 아리랑국제방송 25년 경력

의 간부를 선정하였다. 국가 이미지에 대한 견해를 한 자리에서 비교 조사하기 위해 2인을 같은 시간

대에 모아 1 대 2 인터뷰 형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인터뷰 진행시간은 이전 연구들을 참

조해 1시간 반에서 2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인터뷰는 한국어로 진행하였으며,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

의 특성은 <표 3>과 같다.

소속 현직 경력 성별

S대학교 교수 미국 통신사 기자 남

E대학교 교수 미국 방송사 기자 여

K아카데미 교수 공공외교 전문기관 근무 남

아리랑국제방송 부국장 아리랑국제방송 25년 근무 남

<표 3> 심층면접 참가자 특성

질문 범주 질문 내용 

프레임 

해석 

연구자는 Voice of America 뉴스 프레임을 ‘팬데믹 봉쇄와 경제 위기

(pandemic lockdown and economic crisis)’로 명명하였습니다. 

이 프레임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자는 CGTN 뉴스 프레임을 ‘중국의 코로나바이러스 통제와 백신외교(China’s coronavirus 

control and vaccine diplomacy)’로 명명하였습니다. 이 프레임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자는 Arirang News의 뉴스 프레임을 ‘코로나바이러스 통계와 정부의 조치(coronavirus percent 

and government measures)’로 명명하였습니다. 이 프레임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의 해석

1) 연구결과로 해석해 볼 때 3개국(미, 중, 한) 국제방송이 반영하고자 하는 자국의 국가이미지

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종합적으로 3개국 국제방송의 국가이미지 제고 역할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표 4> 반구조화된 심층 면접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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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Theme) 개념(Concepts)
발생수

(Hits)

1 coronavirus

coronavirus, people, pandemic, virus, country, spread, health, outbreak,

March, lockdown, government, officials, measures, medical, day, home,

Saturday, city, restrictions, fight, disease, authorities, weeks

2045

2 COVID COVID, million, U.S., week, United States, testing, hospital, patients 1162

3 cases
cases, deaths, China, countries, world, reported, infections,

confirmed, number, Italy, death, India
1054

4 workers workers, public, global, care, announced 412

5 vaccine vaccine 259

6 Trump Trump 86

7 economic economic 73

8 streets streets 43

<표 5> VOA 뉴스의 주제

심층 면접에 필요한 설문지의 주 내용은 <표 4>와 같이 3개국 뉴스에 나타난 프레임 해석과 뉴스

에 반영된 국가이미지 등 연구에 대한 해석으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심층면접은 면접 대상자의 동의

를 얻어 녹음하였고 녹취록을 작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4. 연구결과

1) 뉴스의 주제

본 연구는 중국에서 폐렴 환자 집단에 대해 최초 보고된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

지 Voice of America, CGTN 및 Arirang News 3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COVID-19 관련 뉴스 기사 총 

3,575건을 수집, 토픽모델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1 ‘한미중 국제방송의 COVID-19 뉴스는 어떤 주제로 

구성되었는가?’의 분석 결과, 먼저 미국 Voice of America(이하 VOA)의 COVID-19 뉴스 주제는 <표 5>

와 같다.

VOA 뉴스의 주제 1 ‘coronavirus’는 coronavirus, people, pandemic 등 총 23개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 주제는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세계적인 팬데믹 발생으로 사회적 봉쇄 등 각국 정부와 공무원들

의 조치, 사람들의 반응에 관한 뉴스를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coronavirus, COVID, vaccine 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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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VOA News의 개념 지도(concept map)

CGTN과 Arirang News에서도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주제 4 ‘노동자(workers)’는 VOA에만 나타난 주제

로 workers, public, global, care, announced 개념으로 구성되며 노동자들의 의료관리를 위한 정부의 비상 

조치 발표 등 노동 관련 뉴스로 구성된다. 

주제 5부터 주제 8까지는 단일 개념으로 구성된다. 주제 5 ‘백신(vaccine)’은 백신 개발과 실험, 백신

의 안정성 논란, 백신 종류 및 접종 등에 대한 보도가 나타나며, 주제 6 ‘트럼프(Trump)’에서는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스크 착용, 사회적 봉쇄, 경제적 지원 등 이슈에 대한 발언과 행보

가 드러난다. 주제 7 ‘경제(economic)’는 팬데믹으로 위기에 처한 세계 경제의 사회적 영향과 정부의 응

급 조치를 다룬다. 주제 8 ‘거리(streets)’는 도시 봉쇄로 통행이 제한되는 상황에 저항하여 세계 각국에

서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경찰과 충돌하는 사건, 산에 사는 동물들이 도시 거리를 돌아다니는 등 사

회적 현상이 나타난다.

VOA 뉴스의 8가지 주제와 해당 개념의 연결을 시각화한 개념 지도(concept map)는 [그림 1]과 같다. 

점으로 표시된 ‘개념’은 점이 클수록 더 두드러지며, 서로 가까이 있는 개념은 선으로 연결되고 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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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 원으로 표시된다. coronavirus 테마가 가장 중요한 주제인 빨간색 원으로 나타나며 COVID, cases, 

workers, vaccine, Trump, economic, streets 주제가 무지개 스펙트럼처럼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색 순으로 주제의 강도 차이를 보여준다. 개념 강도가 가장 높은 빨간색 원의 한 가운데 위치한 

‘coronavirus’를 중심으로 ‘3월(March)’에 ‘발발(outbreak)’한 ‘질병(desease)’이 ‘팬데믹(pandemic)’으로 ‘확산

(spread)’되며 이에 ‘투쟁(fight)’하는 ‘사람(people)’ 개념이 함께 등장한다. ‘날(day)’이 지날수록 코로나바

이러스의 ‘확산(spread)’이 ‘도시들(cities)’의 ‘봉쇄(lockdown)’ 조치와 여러 ‘제한(restrictions)으로 연결되는 

뉴스 맥락이 두드러진다.

 다음으로 중국 CGTN의 COVID-19 뉴스의 주제는 <표 6>과 같다. CGTN 뉴스에서 가장 두드러진 

주제인 ‘코비드(Covid)’를 구성하는 개념은 Covid, China, vaccination, research, international 순으로 ‘중국’의 

국제적인 백신 연구 및 백신 접종에 관한 뉴스를 강도 높게 다루고 있다. 미국, 한국 채널과 비교할 

때 중국 채널에만 나타난 주제는 ‘중국(Chinese)’이다. 이 주제를 구성하는 개념은 Chinese, health, people, 

country, pandemic, public, global, medical, officials, reported, emergency, authorities 순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공중 건강의 비상 상황에서 중국과 세계 각국의 공적 활동에 대한 보도가 중점적으로 드러나는 주제

이다. 주제 6 ‘투쟁(fight)’ 또한 CGTN 뉴스에서만 발견된 주제로 이 주제는 fight과 U.S 두 개의 개념

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Theme) 개념(Concepts)
발생수

(Hits)

1 Covid Covid, China, China's, vaccination, research, international 1795

2 coronavirus
coronavirus, outbreak, cases, virus, Wuhan, patients, confirmed,

hospital, central, spread, hospitals, infected, lockdown, infection
1564

3 Chinese

Chinese, health, people, country, pandemic, public, global, medical,

world, officials, reported, emergency, authorities, government, efforts,

World Health Organization, announced, percent

1402

4 vaccine
vaccine, vaccines, doses, million, countries, received, use,

batch, developed, trials, clinical
1202

5 measures
 measures, control, conference, prevention, media, latest,

holds, epidemic, Beijing, experts
913

6 city city, infections, local, treatment, time, disease, residents, test, video 497

7 fight fight, U.S., number, days, workers, day 488

8 Coronavirus Coronavirus, look 164

<표 6> CGTN 뉴스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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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TN 뉴스 주제와 해당 개념의 연결을 시각화한 개념 지도(concept map)은 [그림 2]와 같다.

개념의 발생 수는 주제 1 ‘Covid’가 가장 높으나 주제 3인 ‘Chinese’ 테마를 구성하는 개념의 수가 가

장 많고, 개념들이 근거리에 촘촘히 위치하여 주제 강도가 가장 높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었다. ‘Chinese’ 

주제를 를 중심으로 ‘국가(country)’, ‘팬데믹(pandemic)’, ‘비상(emergency)’, ‘정부(government)’, ‘세계보건기

구(World Health Organization)’, ‘글로벌(global)’이 뭉쳐져 있다. 그 옆으로는 ‘공중(public)’, ‘건강(health)’을 

위한 ‘공무원(officials), ‘당국(authorities)’의 ‘노력(efforts)’이 ‘발표(announced)’되고 ‘보도(reported)’되는 맥락

이 드러난다. 오렌지색 주제 ‘meausres’는 ‘베이징(Beijing)’을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의 ‘방지

(prevention)’와 ‘통제(contorl)’ ‘조치(meausres)’와 ‘전문가(experts)’ 의견이 ‘최신(latest)’ ‘미디어(media)’ 컨퍼

런스 개최 뉴스로 구성된다.

[그림 2] CGTN 뉴스의 개념 지도(concept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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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arirang 뉴스의 주제는 <표 7>과 같다. 주제 1 ‘cases’를 구성하는 개념은 cases, number, 

thousand, confirmed, South Korea, reported, hundred, total, deaths, patients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과 중국 등 

국가별로 시간별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사망자 수에 대한 뉴스를 강도 높게 다룬 것을 알 수 있

다. 주제 2 ‘Covid’를 구성하는 개념은 percent, million, U.S., countries, world, month, global, pandemic, 

experts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확진자가 늘고 바이러스 변종이 발생하는 COVID-19의 사회

적 현상이 담겨있다.

주제(Theme) 개념(Concepts) 발생수(Hits)

1 cases

cases, number, thousand, confirmed, coronavirus, South Korea, reported,

hundred, China, country, total, deaths, patients, day, infections, outbreak,

daily, time, week, days, case, weeks, positive, infected, latest, down

6000

2 COVID
 COVID, percent, million, U.S., countries, world, year, month, global,

comes, pandemic, experts, start, variant, months, added, population, Korea
5202

3 people

people, virus, health, authorities, government, spread, tested, measures, medical,

local, public, test, due, South Korean, country's, announced, officials, facilities,

testing, concerns, social, travel, ministry, efforts

4948

4 vaccine  vaccine, vaccines, doses, vaccination, shots, Pfizer, vaccinated, use, effective, company 2683

5 emergency emergency, take, need, Arirang News, response, system, results, workers, dollars 1548

6 Wuhan Wuhan, Chinese, city, quarantine, symptoms, Seoul, home, Korean 1443

7 S.Korea S. Korea  481

8 economy economy, masks, called  367

<표 7> Arirang News의 주제

이 주제 역시 ‘cases’와 마찬가지로 month, months, year처럼 시간을 나타내는 개념이 함께 등장한다. 

Arirang News에만 두드러진 주제는 ‘사람(people)’으로 virus, health, authorities, government, spread, tested, 

measures, medical, public 같은 개념들로 구성되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한국 정부의 공공의료 조치에 

대한 뉴스가 보도된 것을 알 수 있다.

arirang 뉴스의 8가지 주제와 해당 개념의 연결을 시각화한 개념지도는 [그림 3]과 같다. 가장 강도 

높은 주제인 ‘case’를 중심으로 ‘한국(South Korea)’의 ‘전체(total)’ ‘환자(patients)’와 ‘사망자(deaths)’ 같은 

‘숫자(number)’ 개념과 ‘daily’, ‘week’ 같은 시간 개념이 연결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집계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통계에 대한 보도가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주황색으로 표현된 ‘사람(people)’ 주제 중

심으로 ‘건강(health)’에 대한 ‘걱정(concerns)’과 ‘치료(treatment)’와 ‘실험(testing)’ 등 ‘공무(officials)’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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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ies)’의 ‘발표(announced)’와 ‘정부(government)’ 주위에 ‘사회적(social)’, ‘노력(efforts)’과 ‘부처

(ministry)’의 ‘의료(medial)’, ‘체계(system)’와 ‘조치(measures)’를 다룬 Arirang News의 맥락을 볼 수 있다. 

[그림 3] Arirang News의 개념 지도(concept map)

2) 뉴스 프레임 차이

연구 2 ‘한․미․중 국제방송의 COVID-19 뉴스에서 발견된 프레임의 국가 간 차이는 어떠한가?’에 

답하기 위해 렉시맨서의 태그(tag) 기능을 사용하여 3개 채널 뉴스 데이터에 나타난 개념을 동시에 비

교한 결과 [그림 4]와 같이 12개 주제가 나타났다. 3개 채널의 뉴스 파일은 개념지도의 정방형에서 각

기 다른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왼편에 위치한 VOA 파일 가까이에는 economy, lockdown, coronavirus 등 

개념이 가까이 위치한다. 개념지도 상단에 위치한 CGTN 뉴스 파일 가까이에는 China’s, fight, measures 

등 개념이 나타나고, 오른편 하단에 위치한 Arirang News 파일 가까이에는 cases, days, confirmed 등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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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한미중 3개국 뉴스의 concept map

념이 자리잡고 있다. 개념지도에서 점(dot)으로 표시되는 개념 간의 근접성(proximity)은 두 개념이 빈번

하게 동시 발생함을 의미한다. 즉, 각 채널 태그에서 가까이 위치한 개념들이 각 채널 뉴스 텍스트에

서 동시에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채널별 뉴스 데이터 파일에서 동시발생률이 높은 상위 10개 개념을 비교한 결과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뉴스에서 자주 언급된 개념이 채널별로 뚜렷하게 다르다. VOA 뉴스에서는 ‘팬데믹

(pandemic)’ ‘확산(spread)’으로 ‘마스크(mask)’ 착용과 ‘사회적(social)’ ‘봉쇄(lockdown)가 시행됨에 따라 ‘노

동자들(workers)’의 ‘경제적(economic)’ ‘제약(restrictions)’을 강도 높게 다룬 맥락을 알 수 있다. CGTN 뉴

스 파일에서 동시발생 가능성이 높은 개념은 conference, control, media, fight, hospital, latest, coronavirus, 

doses, measures, officials 순으로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를 ‘통제(control)’하고 ‘싸우는(fight)’는 ‘노력

(efforts)’이 두드러진다. Arirang News 파일에서 동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개념은 ‘thousand, percent, shots, 

number, month, variant, due, authorities, time, symptom’으로 ‘시간(month, time)’의 흐름에 따라 집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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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A CGTN  Arirang News 　

　 관련 개념
동시

발생수

동시

발생률
관련 개념

동시

발생수

동시

발생률
관련 개념

동시

발생수

동시

발생률

1 lockdown 66 53 conference 119 74 thousand 136 95

2 home 64 41 control 135 74 percent 281 86

3 pandemic 196 41 media 107 65 shots 303 85

4 reports 106 40 fight 101 59 number 102 77

5 workers 70 36 hospital 91 47 month 130 74

6 spread 121 34 latest 92 44 variant 143 73

7 economic 45 32 coronavirus 755 44 due 132 73

8 masks 87 29 doses 162 38 authorities 232 72

9 social 50 28 measures 190 38 time 215 71

10 work 43 28 officials 77 36 symptoms 100 71

<표 8> 한미중 3개국 뉴스의 동시발생률

‘천(thousand)’ 단위의 ‘확진자(confirmed)’ ‘수(number)’와 확진자 ‘총(total)’ ‘비율(percent)’ 등 ‘정부

(government)’ ‘당국(authorities)’에 대한 뉴스를 강도 높게 다룬 것으로 나타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개국 뉴스 채널의 개념지도와 동시발생률이 높은 개념의 분석을 거쳐 각 

국가별 뉴스에 드러난 개념 군집과 주제의 특성을 종합하여 한미중 국제방송의 COVID-19 뉴스 프레

임을 각각 도출하였다. Voice of America의 프레임은 ‘팬데믹 봉쇄와 경제 위기(pandemic lockdown and 

economic crisis)’, CGTN의 프레임은 ‘중국의 코로나바이러스 통제와 백신외교(China’s coronavirus control 

and vaccine diplomacy), 그리고 Arirang News는 ‘코로나바이러스 통계와 정부의 조치(coronavirus percent 

and government measures)’로 명명하였다. 연구 2를 통해 미국, 중국, 한국 국제방송의 COVID-19 뉴스에

서 발견된 프레임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심층면접 결과

먼저, 뉴스 프레임에 반영된 국가 이미지는 3개국 중 중국 CGTN이 가장 선명하다는 해석이 모아졌

다. 서방 중심의 국제여론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시진핑이 미디어 공공외교에 지속 투자하며 강력한 

선전전을 펼쳐 온 것이 CGTN 뉴스에서 ‘코로나바이러스를 통제하고 백신외교’를 펼치는 중국의 이미

지로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VOA 뉴스에는 자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투사하는 공공외교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려웠다. ‘VOA는 정치에 무관심(apolitical)하고 초국가적인(transnational) 언론계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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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journalistic professionalism)에 기반’하고 있어 ‘자유의 가치와 미국의 외교정책 이익을 옹호해야 하

는 두 가지 목적이 오히려 미디어외교 목적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Arirang News의 경우, 

COVID-19 발생 초기 미디어 정보가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코로나 방역을 잘하건 못하건 관

계없이 확진 정보를 일관성 있게 지속 보도한 것이 긍정적인 국가이미지 반영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

석되었다.

한편, 3개국 뉴스 프레임 차이를 통해 국가 체제에 따라 미디어를 이용한 공공외교의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Arirang News가 fact base라면 CGTN은 opinion-base로 CGTN은 팩트보다 주장

에 가까운 뉴스가 많기’ 때문에, 공공외교의 접근이 선전적이라는 지적이다. CGTN 뉴스에서 ‘media’ 

개념이 뚜렷하게 출현한 점에서 중국이 미디어를 통제하는 방식이 한국과 사뭇 다름을 알 수 있다. 

중국이 외국 공중의 반응보다 ‘자국 공중, 공산당원들에게 중국이 전 세계에 목소리 내는 것을 보여주

는’ ‘사회주의 정권의 프로파간다를 고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VOA의 경우는 국제방송의 ‘존립근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가 의도하는 국가 이미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공공외교에서 국가 체

제별로 미디어의 역할 자체를 다르게 보고 있다는 중요한 확인이다. 3개국 연구 사례를 비교해 볼 때, 

‘미국은 비의도적(non-intended), 중국과 한국은 의도적(intended)인 국가 이미지를 투영(projection)’ 한 것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중국은 프로퍼갠다 성향이 강하고 한국은 사실기반(fact-base)이라는 점에서 국

제방송의 성격이 다시 구분된다.

5. 연구의 해석

1) 연구의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양대 슈퍼파워인 미국과 중국의 국제방송 

뉴스가 어떤 뉴스를 발신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공공의 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 정보 부족이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양대 강국 사이에서 

중견국 외교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한국, 3개국 국제방송 뉴스의 주제와 프레임, 그리고 프레임에 반

영된 국가 이미지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개국 국제방송 뉴스에 공통되게 등장한 주제는 coronavirus, COVID, vaccine 등으로 질병에 대

한 보도가 보편적이나 국가별로 다른 특정한 주제가 나타났다. VOA 뉴스에만 나타난 주제는 ‘workers

(노동자)’와 ‘Trump(트럼프)’로 노동자들의 의료 관리를 위한 정부의 비상조치 발표 등 노동 관련 뉴스

와 트럼프 대통령의 마스크 착용, 사회적 봉쇄, 경제적 지원 이슈에 대한 발언과 행보가 두드러진다. 

CGTN 뉴스에서 가장 두드러진 주제인 ‘Covid(코비드)’에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중국 당국의 입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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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국제적인 백신 연구 노력에 대한 보도가 강도 높게 출현하였다. ‘중국(Chinese)’ 주제에는 

글로벌 공중 건강의 비상 상황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 정부의 공적 활동에 대한 보도가 출현

하며, ‘조치(measures)’ 주제는 전염병 예방과 통제 조치에 대한 기자 회견 개최 내용을 전한다. 마지막

으로 한국의 Arirang News에서는 ‘cases(사례)’ 주제가 가장 뚜렷하게 출현하였다. 이 주제는 number, 

hundred, thousand, total, daily, week 등 시간과 숫자를 나타내는 개념과 동시 출현하며, 한국과 다른 국

가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통계에 대한 보도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미중 국제방송의 COVID-19 뉴스 프레임을 도출한 결과, VOA의 프레임은 ‘팬데믹 봉쇄와 

경제 위기(pandemic lockdown and economic crisis)’, CGTN의 프레임은 ‘중국의 코로나바이러스 통제와 백

신외교(China’s coronavirus control and vaccine diplomacy), 그리고 Arirang News는 ‘코로나바이러스 통계와 

정부의 조치(coronavirus percent and government measures)’로 명명하였다. 연구 2를 통해 미국, 중국, 한국 

국제방송의 COVID-19 뉴스에서 발견된 프레임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공공외교 전문가 4인을 대상으로 연구 2에서 발견한 뉴스 프레임에 반영된 국가이미지를 심

층적으로 해석하였다. 그 결과, 3개국 중 뉴스 프레임에 국가이미지가 가장 선명하게 반영된 것은 중

국 CGTN으로 확인되었다. 중국에 대한 오보와 국제 여론의 불평등에 이의를 제기한 시진핑 중국 국

가주석이 미디어 공공외교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강력한 선전전을 펼친 것이 CGTN 뉴스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백신외교(China’s coronavirus control and vaccine diplomacy)를 펼치는’ 중국의 이미지

로 반영된 것이다. 한국의 Arirang News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통계와 정부의 조치(coronavirus percent 

and government measures)’ 프레임을 통해 ‘K-방역’의 성과와 우수함을 투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미국 VOA의 ‘팬데믹 봉쇄와 경제 위기(pandemic lockdown and economic crisis)’ 프레임은 미국이 의도한 

국가이미지의 반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모아졌다. 미국인들에게 ‘봉쇄(lockdown)’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VOA가 팬데믹으로 야기된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투사한 시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중국 CGTN은 국가이미지 제고와 국가홍보 목적을 확실하게 추진

하고, Arirang News는 개관적 사실에 기반한 긍정적인 국가이미지를 반영하여 국가별로 국제방송이 각

기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연구의 해석

연구자가 도출한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와 심층면접 결과를 종합하여 뉴스 프레임에 반영된 한국, 

미국, 중국의 국가이미지, 그리고 국가별 국제방송의 특성을 종합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국제방송인 CGTN 유튜브 뉴스에 자국의 국가이미지가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서

방 중심의 국제 여론 형성과 중국에 대한 오보, 국제 여론의 불평등에 불만을 가진 중국의 CGTN 뉴

스에서 ‘코로나바이러스를 통제하고 백신외교’를 펼치는 중국의 이미지가 반영된 것이다. COVID-1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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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확산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자 중국에 대한 ‘책임론’, 심지어 

‘중국 배상론’이 거론되며 국제적인 반중 정서가 고조되었다(방성운. 2021). 미중간 COVID-19 발원지를 

둘러싼 여론 전쟁은 상호간 불신을 확산하고 갈등이 심화(방성운, 2021)되는 가운데, 중국은 자국의 방

역 성공 경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세계 130여 개 국가와 국제기구에 의료품을 제공하며 훼손된 국

가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강수정, 2020). 중국은 COVID-19 통제에 성공한 이야기(story)

를 세계와 공유함으로써 ‘COVID-19 해결사’라는 이미지로 바꾸고자 했으며(류동원, 2023) 스스로를 ‘선

한 사마리아인’,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자 글로벌 강대국으로 묘사하기를 원했다(Verma, 

2020). 또한, 베이징의 강력한 야망을 확장하고 국가 이미지를 복구하기 위해 백신을 외교적으로 사용

하였으며, 서구의 바이러스에 대한 잘못된 대응을 바로잡기 위해 중국 사회과학원, 외교관과 국영 미

디어 사이에서 일관된 메시지 전략을 수립하여 광범위하게 대응하였다(류동원, 2023). 이 결론은, 

COVID-19 발생 후 국제방송 뉴스에 대한 선행연구(Molter, &, Diresta, 2020: Bright et. al, 2020)에서 

CGTN을 비롯한 중국의 국영 매체들이 중국 공산당의 코로나바이러스 내러티브를 대변하며 자국의 

리더십을 칭찬하고 민주진영을 비판한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한국 국제방송 뉴스에 자국의 국가이미지가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Arirang News의 ‘코로나

바이러스 통계와 정부의 조치(coronavirus percent and government measures)’ 프레임은 ‘K-방역’의 성과와 

우수함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Arirang News가 한국 질병관리청의 일일 브리핑을 매일 1시간씩 편성함

에 따라 확진자 숫자 등 관련 통계와 ‘조치(measures)’ 같은 키워드가 많이 등장한다. 대한민국은 코로

나바이러스 확산 초기에 출입국 금지와 지역 폐쇄, 경제 활동 중단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

고도 COVID-19 사태를 통제하고,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등 창의적인 모범사례를 창출하며 “방

역 모범 국가로 평가“ 받았다(리민, 2020). 이 결과는 COVID-19 한국 대응관련 외국 보도를 인용한 5

개 신문사 연구에서 한국의 국가이미지가 크게 고양된 것을 확인(한지원, 김영욱, 2021)한 것과 일치한

다.

셋째, 미국 국제방송 뉴스에 자국의 국가이미지가 반영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연구자가 VOA의 

뉴스 프레임을 ‘팬데믹 봉쇄와 경제 위기(pandemic lockdown and economic crisis)’로 도출하였으나 선행연

구에서 유사한 프레임이 미국의 국가이미지에 반영된 사례나 관련 연구 결과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공공외교 전문가들의 심층 인터뷰에서도 VOA의 ‘팬데믹 봉쇄와 경제 위기’ 프레임은 미국이 의도한 

국가이미지의 반영이라고 해석되지 않았다. 트럼프가 시도한 ‘중국 때리기’ 의도를 VOA 뉴스에서 찾

아보기 어려웠으며, 미국이 중국의 백신외교와 맞대응하여 자유주의 진영의 국가 대상으로 백신외교

를 펼친 시도 등 자국의 정책을 홍보하려는 시도 또한 발견하기 어려웠다. VOA에게는 자유의 가치와 

미국의 외교정책 이익을 옹호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국내 정치와 무관하게 초국가적인 프로페셔

녈 저널리즘에 근거하여 보도하는 것 자체가 기관의 목적과 양립가능하며 오히려 이 목적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 글로벌 미디어는 국익이 아닌 정권 홍보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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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진민정, 2017).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국가별로 미디어를 이용하는 공공외교의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3개국 연구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중국과 한국의 국제방송은 의도적(intended)으로 국

가이미지를 투사하는 데 반해 미국의 경우, 국가이미지 투사에 비의도적(non-intended)인 것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이는 국가별 정치 체제에 따라 국제방송의 역할을 바라보는 시각과 운영 방식이 다르

기 때문이다.

1942년에 출범한 VOA는 “좋은 뉴스일 수도 있다. 나쁜 뉴스일 수도 있다. 어찌 되었든 진실을 알리

겠다“는 기치를 걸고 시작했으며, 1960년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균형있는 뉴스 보도를 위한 대통령 헌

장을 발표하는 등 VOA의 객관성을 법적으로 보장하였다(니콜라스 컬, 공공외교 디지털 시대의 글로벌 

공중 참여를 위한 기초, p. 220).” VOA는 미국 국제방송을 감독하는 정부 기관인 USAGM(U.S. Agency 

for Global Media)의 일부이며 미국 의회를 통해 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정확성, 균형, 포괄성 및 객관

성이라는 표준이 VOA 헌장에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는 자유 언론의 원칙을 보여준다. VOA 콘텐츠

의 저널리즘적 신뢰성은 1994년 미국 국제방송법에 명시된 ‘방화벽(firewall)’으로 보증되며 ‘방화벽’ 조

항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뉴스 보도에 대한 미국 정부 관리의 간섭을 금지한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에 트럼프 대통령이 COVID-19 대처에 대해 미국 행정부 입장과 다른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VOA를 

비판하고 USAGM의 수장을 자신의 측근으로 교체하자, VOA의 국장과 부국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VOA에 대한 통제 강화를 우려하며 사임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으나 방송의 독립

성을 보장받는 미국 VOA 운영체제가 중국과 한국의 국제방송 운영체제와는 다르므로 정부가 의도하

는 국가 이미지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 된다. 

영국의 BBC World, 프랑스의 France 24, 그리고 독일의 DW처럼 서구권의 대표적인 국제방송사들

은 VOA와 유사하게 근거법에 국제방송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BBC의 재원․권한․의무 등 운

영 원칙은 국왕이 부여하여 10년마다 갱신되는 칙허장(Royal Charter)과 BBC와 문화미디어스포츠부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DCMS) 간 협정서(Agreement)에 의해 규정되며 BBC의 편집 독립

권은 칙허장과 협정서에서 명시적으로 보호된다. BBC World 역시 이러한 법적 보호아래 운영된다. 프

랑스 국제방송을 관할하는 FMM 임무 협약서(2012년 1월 25일 명령, Decret n 2012-85 du 25 janvier 

2012)는 FMM의 프로그램 내용과 편성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FMM은 독립적 관점의 국제뉴스를 제공한

다. DW는 독일의 다른 공영방방송사와 마찬가지로 <도이체벨레법(Deutsche Welle Gesetz, DW법)에 의

해 국제방송 업무를 수행하는 공법기관으로(DWG 제1조 2항) 조직의 자율적 운영과 제작편성의 독립

성이 보장된다.

반면에, 중국의 국제방송은 중국공산당중앙과 국무원에서 정책지침과 결정과정을 통제하는 공공외

교 조직구조와 지휘체계 아래에 놓여있다. 대체적으로 대외 선전(propaganda)의 경험에서 태동된 중국

의 공공외교는 중국위협론이라는 부정적인 국제여론에 직면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평화적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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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책임지는 강대국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외교 전략을 강화했다. 일당지배적인 정치 체제하

에서 CGTN을 비롯한 대외 미디어 조직은 공산당중앙과 국무원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중국 국무원 

직속 산하기구인 국무원신문판공실이 공공외교의 지침을 제정하고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신화 뉴스통

신, 영자 신문인 China Daily, 중국중앙방송(CCTV)의 국제방송인 CGTN 등 해외 공중에게 정보를 제공

하는 미디어를 관리감독한다. 자국의 강대국화 목표를 실현하려는 수단으로 미디어를 활용하는 중국

이 한미중 3개국 중 가장 공격적으로 미디어외교를 실행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정권의 일관성을 고수

하여 당분간 프로퍼갠더 스타일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미디어 외교에 거액의 예산을 투

자하고 있지만 체제를 선전하려는 국제방송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그들의 정보가 해외 공중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 RT와 이란의 Press TV처럼 자국 정치 체제를 선전하

려는 국제방송사들과 유사한 한계를 보인다.

한국 Arirang TV는 중국 CGTN처럼 유튜브 뉴스에 자국이 의도한(intended) 국가이미지가 반영되었으

나, 중국처럼 정부 주도적인 미디어외교를 공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

국은 시진핑 주석이 미디어외교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으나, 한국은 공공외교 관련법령이나 외교

부의 공공외교 정책 차원에서 Arirang TV가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Arirang TV는 민법 제32조에 근거하

여 1996년에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인 ‘국제방송교류재단’이 운영주체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을 받으나 국제방송으로서 법적지위를 부여받지는 못하였다. 1998년 ‘국가홍보방송’으로 해외위성방송

을 개시한 Arirang TV는 2012년 한국 외교부에 공공외교라는 개념과 정책이 도입된 이후 ‘국가홍보’에

서 ‘공공외교’ 미디어로 점진적이고 자발적으로 진화를 해왔다. 중국이 공산당의 국제관계 전략차원에

서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미디어 공공외교를 실천하는 것과 달리 한국의 미디어외교는 뚜렷한 법적 근

거가 없고, 공식적인 거버넌스 부재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소극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3)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뉴스에 반영된 국가이미지를 검증한 기존 연구들과 방향을 같이 하면서, 학문적인 측면

과 실무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다.

첫째, 이 연구는 국가 체제에 따라서 미디어 공공외교의 접근 방식과 역할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중국 CGTN은 국가가 소유한 형태로 공산당과 자국 영향력 확대라는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선

전’ 비판을 불사하고 ‘의도된’ 국가이미지를 ‘능동적’으로 투사한다. Arirang News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에서 국가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하는 국제방송으로서 K-방역의 우수성이라는 ‘의도된’ 국가이미지를 

반영하나, 중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양상을 보였다. 미국 VOA는 행정부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시스템으로 국내 정치 맥락에서 미국 행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내지는 않음으로 

‘의도된’ 국가이미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국가 체제별로 국제방송의 역할 자체를 다르게 보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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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본 연구가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둘째, 이 연구의 프레임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중 무역분쟁 등 국제 갈등을 보도한 뉴스 연구에 

대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외교 연구의 지침서로서 의미를 갖는다. 미국과 러시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를 이 연구 프레임에 넣어 VOA와 러시아의 국제방송 RT의 뉴스를 비

교한다면, 국가별 미디어외교 특징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셋째, 미중한 국제방송의 COVID-19 팬데믹 보도 내용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양적으로 분석한 후 

공공외교 전문가들을 인터뷰하여 질적으로 검증하려는 시도는 양적, 질적 두 방법론의 한계점을 보완

하고 간극을 좁히는 시도로서 의미를 갖는다.

한편, 이 연구는 Ariragn TV에서 28년간 근무하며 ‘국가홍보’에서 ‘미디어외교’로의 진화 과정을 현

장에서 체험한 연구자 본인에 의해 이뤄진 것이어서 실무적인 시사점을 갖는다. Arirang News의 

COVID-19 뉴스가 ‘코로나바이러스 통계와 정부의 조치’라는 프레임으로 긍정적인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것을 확인함으로써 미디어외교 행위자로서 Arirang News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6. 결론 및 논의

1) 한국 미디어외교가 나아갈 방향

본 연구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Arirang News는 한국의 K-방역 모범 이미

지를 반영하여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다. 대한민국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얻은 긍정적인 이미

지를 기반으로 한국의 미디어외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글로벌 중추국가’의 미디어외교 전략 수립

미디어 환경 변화로 전통적인 공공외교는 축소되고 디지털 담론이 차지하는 공공외교의 비중이 확

대되었으며 정부의 주도만으로 공공외교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과거 한국 정부는 국

가이미지제고위원회나 국가브랜드위원회 등 정부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Dynamic Korea’나 

‘Creative Korea’ 같은 슬로건을 걸고 정부에서 보여지길 원하는 국가이미지 캠페인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한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한류팬들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고양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외교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하였다. 국가 차원에서 미디어외교

에 대한 명확한 목적의식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외교는 외교의 종합적인 전략과 비전

과의 연계 속에서 조직적인 활동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한국의 현실은 ‘코디네이터’의 부재로 부처별, 

기관별로 중복 투자 내지 산발적 병행 추진의 문제를 안고 있다(진행남,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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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를 통한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국제방송 영역도 마찬가지이다. Arirang TV는 지난 25년간 실질

적인 국제방송을 수행해 왔으나, 미디어외교 관점에서 국가가 부여하는 대표성 위상을 확보하지 못한 

채 KBS World와의 중복 논의가 반복되었다. 미디어 공공외교의 거버넌스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문

화체육관광부 및 해외문화홍보원과 함께 한국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 주한 외신기자 대상 유튜브 기

자회견 생중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남 트위터 생중계, 해외 언론인 초청사업 등 다양한 미디어외교 

활동을 펼쳐왔다. 외교부는 2010년을 공공외교 원년의 해로 선언하고, 2012년 3월에 Arirang TV와 공동

으로 외국인 참여 동영상 콘테스트를 최초로 개최하였다. ‘I Love Korea, Because..’를 주제로 한 동영상 

콘테스트의 수상작들은 외교부의 소셜미디어에 올라가고 아리랑TV를 통해서도 방송되었다. 2013년에 

국제교류재단과 아리랑국제방송은 공동으로 글로벌 미디어 포럼을 개최하여 BBC World, VOA, NHK 

World, Al Jaeera, RT 등 국제방송사와 AP, AFP 등 통신사, 신문사 등 27개국 미디어 관계자 250여 명

이 참여해 공공외교 등 중요한 국제 이슈에 대한 미디어의 역할을 논의한 바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rirang TV는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국제교류재단 등과 미디어외교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 왔으나 국가가 지정하는 국제방송사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

였다. 한국 미디어 공공외교의 발전을 위해 ‘국제방송법’ 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실증연구에 따

르면 Arirang TV에 대한 충성도가 한국의 국가브랜드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Choi, Jeong, & Jang, 2020) 

Arirang TV와 같이 한국을 홍보하는 채널이 한국의 국가 브랜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전종

우, 2021) 때문이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한국의 국격에 준하는 미디어외교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미

디어외교 역할을 강화하는 법제도 마련과 재정적 투자를 기반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맞는 미

디어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미디어외교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에 유리한 국제 여론 및 이미지 형성을 위해 국제방송 매체를 적극 육성하는 

상황인 만큼 한국도 24시간 영어뉴스 채널을 적극 추진하는 방향의 정책 수립이 바람직하다. “미디어

를 통한 공공외교를 원한다면 기본적인 저널리즘의 가치, 즉 정치․경제․문화적 권력에서 독립을 유

지해야 한다는 것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선결과제”(Jin, 2017)이다. “글로벌 미디어는 그 나라의 민

주주의 수준을 반영하고 이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그 국가의 정보주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김성해 외, 2013).

(2) 프로페셔널 저널리즘 기반 심층 취재 강화

국제방송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에 대한 정치, 경제적 이해 확대에 도움을 주며 국가의 대외정책과 

국제간 협력을 위해서도 국제방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21세기 디지털 경쟁 환경에서 국

제방송은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이란 Press TV와 러시아 RT처럼 직접적인 체제 선전을 하는 국제

뉴스는 디지털네이티브 세대가 이끄는 팩트체크 정보 전쟁에서 패할 수 밖에 없다(심영섭, 2023). 사실

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공중의 신뢰를 얻고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국제방송 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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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요건이 되었다.

국제방송이 제공하는 정보가 해외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편성과 제작의 독립성이 반드시 전제

되어야 한다. 중국 CGTN이 거액의 예산을 투자하여 국제방송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함에도 불

구하고 ‘선전’이라는 비판과 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미국, 영국 등 서구 선

진국들은 국제방송 근거법에 방송 편성과 제작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 국제방송

도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편집과 제작의 독립성을 확보한 저널리즘 기반의 뉴스와 매체 운영이 필

요하다. 현재, Arirang News는 국제 뉴스 대비 한국 뉴스의 비중이 높고 심층 취재보다 스트레이트 뉴

스 비중이 높아 심층 취재 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Arirang News가 팩트에 충실한 

COVID-19 보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으나, 중견국 공공외교에서 중요한 가치외교를 지원하는 심층

취재의 강화 또한 요구된다.

해외문화홍보원이 발간한 ‘2023년도 국가이미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전반적 국가 

이미지 긍정 평가 비율은 77.5%로 전년 대비 1.8%p 하락하였고 최근 3년간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 호감도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제품/브랜드’, ‘관광’, ‘경제’ 분야는 호감도가 높

은 반면, 한국의 ‘인권’, ‘치안’, ‘정치적 안정’, ‘국제관계’는 호감도 개선 요망 분야로 드러났다. 한류

로 대표되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긍정적인 국가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한국의 국제관계와 

정치 영역은 국가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경제, 문화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위상에 맞추어 국제정치와 외교에서도 해외 공중들에게 신뢰와 공감을 줄 

수 있는 성숙하고 책임감있는 ‘대한민국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전 지구화된 환경에서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 시각에서 해석하고 논평하는 ‘합리적 설득자’의 역할이 결과적으로 자국의 대외

정책과 국제간 이해협력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외교 정책이 공공외교 전략으로 공

식 채택되어 실질적인 실행주체인 Arirang News에서 한국의 국제관계와 외교 영역 심층 취재를 강화하

고 프로페셔널 저널리즘에 기반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디지털 공공외교 협력 강화

COVID-19 이후 비대면, 디지털 방식을 이용한 공공외교의 필요성이 증가되었고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대중들과 소통하는 쌍방향 콘텐츠 제작이 보편화되었다. 한국 외교부의 제

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에는 ‘메타버스, AI 등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가 중점 과제로 채택

되어 외교부의 KOREAZ, 문화체육관광부의 Koreanet 등 소셜미디어의 전략적 활용이 확대되었다.

디지털 공공외교 측면에서 Arirang TV는 소셜미디어 공중들에게 긍정적인 감흥을 주는 콘텐츠 개발

이 필요하다. 국제방송사로서 신뢰를 기반으로 과학, 기술, 환경, 평화 등 대한민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콘텐츠 제작을 통해 해외 공중들의 폭넓은 공감을 이끌어 내고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교류재단, 한국관광공사, 세종학당 등 다양한 유관기관들과 디지털 공공외교 분야의 협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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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함으로써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분석대상을 3개

국으로 한정하였는데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국가를 추가하고 사회주의 진영의 

러시아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BBC News, France 24, DW와 RT를 추가하여 뉴스 메시지와 공중반응을 

비교한다면, 미디어외교 연구의 전문성을 확장하는 의미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 언어는 영어로 한정되었다. 영어 뉴스 텍스트만을 조사대상으로 한정하였

는데 스페인어, 아랍어 뉴스 등을 비교 분석한다면, 미디어외교의 지역별 특성을 추가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심층면접 대상자 4인 모두 한국인이었으며 3개 뉴스 매체 중 Arirang News 관계자만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후속 연구는 VOA와 CGTN의 특파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공공외교 전문가 등으로 인

터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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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f Pandemic Reporting on

YouTube News Channels: Examining National Images and

Media Diplomacy in South Korea, the U.S., and China

Lee, Esther

(Audit Officer, arirang TV & Ph.D,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examines the national images reflected in the international broadcasting news of the United States, 

China, and South Korea amidst the global confusion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It explores how each 

country’s media portrayed the pandemic and the associated national image. Using topic modeling and in-depth 

interviews, the study analyzes 3,575 COVID-19 news pieces from three YouTube channels-Voice of America 

(United States), CGTN (China), and Arirang News (Korea). Leximancer was employed to analyze the news topics 

and derive frames.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frame used by Voice of America focuses on “pandemic lockdown 

and economic crisis,” CGTN emphasizes “China’s coronavirus control and vaccine diplomacy,” and Arirang News 

centers on “coronavirus statistics and government measures.” Interviews with four public diplomacy experts, 

combined with topic modeling results, show that CGTN effectively aims to enhance China’s national image, and 

Arirang News successfully reflects South Korea’s intended national image.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Voice 

of America does not accurately reflect the intended national image of the United States. Overall, this study 

empirically demonstrates that media diplomacy approaches vary significantly by country. It highlights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media diplomacy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with major global powers, emphasizing the 

distinct media strategies employed during the COVID-19 crisis.

Key words: media diplomacy, national image, YouTube, topic modeling, 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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